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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활용하여 2,162명을 최종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부산광역

시 20～30대 여성의걷기 일수 관련 융복합적인 근린환경요인을파악하고자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 부산광역시 20～30대 여성의걷기 일 수는유원지 면적이 클수록, 체육시설의 수가 많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학생인 경우에 증가하였다. 연령이 증가하고 상업지역의 면적이 클수록 걷기 일 수는 감소하였다. 이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전문가가 우선순위, 필요성,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하여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여건

에 맞는 차별화한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주제어 : 지역사회건강조사, 20～30대, 여성, 걷기 일 수, 융복합적 환경요인

Abstract This study, using the data of the community health survey, chose 2,162 as research objects.

To examine convergent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related with walking days of women in their

20s and 30s in Busan city, this study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found out that,

the larger the picnic area is, the larger the number of sports facilities is, the larger the number of walking

days of those women gets. It was also found out that students walk more often than those who do not

work. The older women are, and the larger commercial areas are, the smaller the number of their walking

day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sign programs suitable to residents in different areas by collecting

opinions of residents and testing priorities, necessity, and effectiveness.

• Key Words : Community Health Survey, 20s～30s, Women. Number of Walking Days, Convergence
Neighborhood Environmen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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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생활 문

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더욱윤택한삶을위하여건강에대한관심을가지게되

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 잠재력 향상을 통한 건강한 수명의 연장에

있다. 이를 위한 활동 영역은 ‘행태변화 유도’와 이를 지

원 할 수 있는 ‘건강 환경의 조성’이다[1]. 보건의료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2]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생물학적특성 27%, 생활습관 43%, 환경 19%,

보건의료체계 11%로써생활습관이가장큰비중을차지

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한 요인들 중 생활습관에는

여가 또는 신체활동을 포함한다. 신체활동은 여가 활동,

근무 시간, 가사노동 등에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신체

활동을포함하는개념으로일상생활속에서걷기는신체

활동수준을증가시키기위한중요한수단이될수있다

[3]. 걷기는 다른 신체활동에 비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실천할수있는대중적인운동일뿐만아니라특히

여성과 노인은 신체활동을 통한 기능 향상에 밀접한 관

련이있다[4,5]. 뿐만 아니라걷기는건강증진효과도커

서 건강관리전문가로부터 권장되는 중등도의 유산소운

동[6]이지만보다적극적인걷기활동을위해서는개개인

의 지식이나 정보,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실천 가능한 융

복합적인 근린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걷기와 신체활동 실천에 관련된 연구에서 걷기에 좋

은융복합적근린환경이얼마나갖추어져있는지가중요

하게작용하였다. 근린환경과신체활동에대해서는체코

의 연구에서 여성은 쇼핑몰 등 상업지역의 접근성이 낮

거나스포츠시설이없는지역의경우는그렇지않은경

우보다걷기운동을적게하는것으로보고하였다[7]. 독

일의연구에서도범죄안전점수가높은지역이신체활동

을더많이하였으며, 도보나자전거도로점수가높은지

역이 신체활동이 증가하였다[8]. 이와 같은 융복합적 근

린환경 요인은 걷기활동을 촉진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걷기활동에 참여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위한 환경

을제공하기위해서는, 20～30대여성의걷기일수를통

해 참여 현황과 패턴을 파악하고 보행하는데 있어서의

융복합적인 근린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걷기활동에대한연구동향을살펴보면걷기가신체적

건강 및 만성질환에 미치는 효과에 관련된 연구[9,10,11]

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걷기활동 및 일

수를증가시킬수있는영향요인에관련된연구는부족

한 실정이다. Choi[12]는 걷기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고려한 걷기 유형화 시도를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걷기

유형을제안하고자부산지역걷기유형을분석하였으나,

걷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고려되지 못하여

연구의 제한이 있다. Lee등은[13]는 걷기 참여에 영향을

주는물리적환경요인에대해연구하였으나노인을대상

으로 하여 연구대상의 제한이 따른다.

성인의 연령계층은 연속적인 선상에 있으며, 젊은 연

령 집단에서의 습관이나 건강 상태가 노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2011년 사상구를 시작으로

16개 구군 가운데 10개 기초단체가 여성친화 도시로 지

정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기초지방자치

단체를대상으로지정하고있는여성친화도시는여성이

편안한발걸음 500보 등일생생활, 안전, 건강등지역공

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여

성정책이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주요결과보고에

따르면부산광역시는산, 강, 바다와같은자연적환경과

도시환경을구비하고있지만걷기실천율이감소하고있

음을 알 수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사용하여부산광역시 20～30대 여성을중심으로걷기일

수와관련된융복합적인근린환경요인을실증적으로분

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걷기 일 수에 영향을 미치

는근린환경요인을파악함으로써어떠한관련성이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적합한 신체활동 및 걷기 일

수를증진하기위한융복합적인정책개발에필요한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연구는지역사회건강조사 2013년 원시데이터를이

용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2013년 원시데이터의

228,781명 중 사용변수에 대해 결측값을 제거하고 시도

코드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20～39세 여성

2,162명을 최종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성인 20～30대 여성의 걷

기일수에영향을미치는근린환경요인을파악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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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종속변수인걷기일수는걷기활동을측정하기위

해 한 주의 0～7일을 통해 비척도로 사용하였다.

걷기 일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일반적

특성으로연령은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로 5세 단위로 구분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미만, 400～600만원미만, 600만원이

상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

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은있

을경우직업있음, 그외무직, 학생, 주부로구분하였다.

근린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의 각 구청 홈

페이지에서 통계연보를 다운로드 받아 구별 보건소코드

변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융합을 하였다. 융합된 변수는

각 16개 구별마다존재하는상업지역면적, 공원면적, 체

육용지면적, 유원지면적, 체육시설수(공공체육시설및

신고체육시설과등록체육시설) 등이얼마나있는지파악

하여 거주구에 따른 근린환경 요인들의 각 평균값을 독

립변수로사용하였다. 이러한융복합적근린환경요인은

여성이 쇼핑몰 등 상업지역의 접근성이 낮거나 스포츠

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걷기

운동을 적게 하는 것을 근거하여 적용하였다[7].

2.3 자료 분석
대상자들의일반적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빈도분석

을 실시하고, 근린환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

계를시행하였다. 걷기일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

악하기위하여사전에변수들의상관관계를확인하기위

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집된자료는 SPSS 23.0(IBM Co., Armonk, NY, USA)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전반적인일반적특성분포는 <Table 1>

과 같다. 부산광역시 20～30대 여성의 연령은 20～24세

453명(21.0%), 25～29세 470명 (21.7%), 30～34세 593명

(27.4%), 35～39세 646명(29.9%)이었다. 월 평균 가구소

득은 200만원미만 292명(13.5%), 200～400만원미만 908

명(42.0%), 400～600만원 미만 674명(31.2%), 600만 원

이상 288명(13.3%)이었다. 교육수준은대학원 졸업이상

이 102명(4.7%), 대학교 졸업 1,630명(75.4%), 고등학교

졸업 이하 430명(19.9%)이었다. 직업은 있을 경우 1,245

명(57.6%), 주부인 경우 551명(25.5%), 학생인 경우 208

명(9.6%), 직업이 없는 경우 158명(7.3%)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

Age

20～24 453 21.0

25～29 470 21.7

30～34 593 27.4

35～39 646 29.9

House
Hold
Income

<2,000,000 won 292 13.5

2,000,000～<4,000,000 won 908 42.0

4,000,000～<6,000,000 won 674 31.2

≥6,000,000 won 288 13.3

Education
Level

≥Graduate School 102 4.7

College 1,630 75.4

<High School 430 19.9

Occupation

Have Job 1,245 57.6

Homemaker 551 25.5

Student 208 9.6

Haven't Job 158 7.3

Total 2,162 100.0

3.2 부산광역시 20~30대 여성의 걷기 일 수 
관련 근린환경 요인의 기술통계

대상자의 걷기 일 수와 관련된 부산광역시 16개 구별

근린환경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업지역 면적 평균

1,310.1km2, 공원 면적 평균 523.1km2, 체육용지 면적 평

균 293.7km2, 유원지면적평균 122.9km2, 체육시설수평

균 213.3개 부산광역시 20～30대 여성의주간걷기일수

의 평균은 4.1일이었다<Table 2>.

3.3 부산광역시 20~30대 여성의 걷기 일 수 
관련 근린환경 요인

부산광역시 20～30대 여성의 주간 걷기 일 수에 영향

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한결과는 <Table 3>, [Fig. 1]과같다. 다중회귀

분석에서측정변수간의다중공선성을평가하기위해공

차한계와 VIF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공차한계값은

모두 0.1이상이었으며, VIF는 모두 10 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일 수

관련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연령, 직업(학생/직업 없음)

이었다. 근린환경요인은상업지역면적, 공원면적, 체육

용지 면적, 유원지 면적, 체육시설 수 등이었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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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Convergence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 Number of Walking Days
Variables Min Max M SD

Commercial area(km2) 1.1 4,828.5 1,310.1 1,274.6

Park(km2) 2.1 3,458.4 523.1 873.5

Physical site(km2) 0.0 1,581.4 293.7 497.1

Recreation area(km2) 0.0 1,543.4 122.9 338.9

Physical facilities(count) 64.0 488.0 213.6 113.9

Week Waking Days(Per week Day) 0.0 7.0 4.1 2.5

<Table 3> Convergence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the Number of Walking Days 
Variable β t p Tolerance VIF

[General Feature]

Age -.084 -3.290 .001 .679 1.472

Family Income -.013 -.605 .545 .934 1.071

Education Level
(Dummy variable:<High School)

　 　 　 　 　

College .013 .555 .579 .777 1.287

≥Graduate School -.005 -.222 .824 .816 1.226

Occupation
(Dummy variable:Haven't Job)

　 　 　 　 　

Have Job .013 .317 .751 .258 3.871

Student .070 2.202 .028 .444 2.254

Homemaker -.027 -.662 .508 .277 3.614

[Neighborhood environment] 　 　 　 　 　

Commercial area -.068 -1.996 .046 .382 2.621

Park -.047 -1.264 .207 .319 3.134

Sporting site .051 1.869 .062 .609 1.643

Recreation area .109 5.008 <.001 .947 1.055

Physical facilities .081 2.963 .003 .593 1.685

Adj R2=.036, F=7.808, p<.001

[Fig. 1] Convergence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that Significant Affect the Number of 
Walking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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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중 연령은 증가할수록 β=-.084로서 걷기 일 수가

감소하였다.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학

생일 경우 β=.070로서 걷기 일 수가 증가하였다. 근린환

경요인은상업지역면적이증가할수록 β=-.068만큼걷기

일수가감소하였고, 유원지면적이증가할수록 β=.109만

큼 걷기 일 수가 증가하였다. 체육시설의 수가 증가할수

록 β=.081만큼 걷기 일 수가 증가하였다.

4. 논의
걷기는일상생활에서누구나쉽게실천할수있고, 걷

기 활동의 장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어려

운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특히,

걸을수있는건강한공간의부족등의환경이나주위여

건의문제를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걷기활동의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융복합적인 근린환경 요인에 근거한

효과적 걷기프로그램의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실정에 적합

한 보건사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역보건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있는지역사회건강조사[15] 2013년 원시데이

터와부산시구별통계연보를활용하여데이터융합하여,

부산광역시의 20～30대 여성의 주간 걷기 일 수에 영향

을 미치는 융복합적인 근린환경 요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의 연령은 증가할수록 걷기 일

수가 감소하였다.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보

다학생일경우걷기일수가증가하였다. 근린환경요인

은 상업지역 면적이 감소할수록 걷기 일 수가 감소하였

고, 유원지 면적과 체육시설의 수가 증가할수록 걷기 일

수가증가하였다. 걷기일수의증가에미치는영향요인

을 영향력의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유원지 면적이 가장

큰영향을미쳤으며, 다음으로체육시설의수, 직업이없

는경우보다학생일때였다. 걷기일수의감소에미치는

영향요인은연령과상업지역의면적이었다. 지역사회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물리적 특성으로 개인의 건강과

질병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16]. 질병관리본

부가 발표한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걷기 실천

율이 50대(31.1%), 60대(39.2%), 70대 이상(37.0%) 등으

로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 생활 실천율은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30대 여성이 26.4%로 다른 연령이 비해

매우낮았다[17]. 20～30대 여성의경우연령이증가할수

록 취업 후 업무, 육아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걷기

의 일수가 감소할 가능성[18]이 높다. 따라서 업무시간,

출퇴근등의틈새시간을이용한신체활동을늘이는전략

과신체활동의효용가치에대해호의적인사회분위기조

성전략이 필요하다.

또한직업이없는경우보다학생일경우걷기일수가

증가하는것은걷기활동이별도비용을들이지않고도쉽

게할수있다는점이반영된것으로설명할수있다[19].

Kim등은[19]의 연구에서도 지역행정면적 대비 공공 체

육시설 면적이 넓을수록 걷기활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체육 용지가

넓을수록 안전하게 걷기활동을 할 수 있어 20～30대 여

성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걷기활동과 함께

설치한 운동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된

차별화된 공공 체육 시설의 설치 마련이 필요하다. 유원

지 면적과 공원면적의 증가와 걷기활동의 관련성은 Lee

등은[20]의 연구에서도 보고하였다. 유원지와 공원에는

가로수나 벤치 등의 휴게시설이 있어 근린환경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걷기 일 수가 향상될 것

으로 생각된다.

본연구의제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2차 자료의데

이터 융합으로 인한 변수들의 크기 및 단위와 일반화의

오류로여성의걷기일수에영향을미치는좀더다양한

요인 변수들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점, 둘

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연구를하지못한점, 셋째, 전체적인인구사회적대상자

에대한비교와일반화의어려운점, 넷째, 사회적환경을

파악하기위함에도지역수준변수분석을부산한지역

내에서실시하였기에다수준분석을할수없었던점이

있었다. 추후 다양한 대상자, 다양한 지역, 다양한 요인

변수들을 수집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부산광역시 20～30대 여성의 걷기 일

수는 유원지 면적이 클수록, 체육시설의 수가 많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학생일 때 증가하였다. 연령이 증

가하고 상업지역의 면적이 클수록 걷기 일 수는 감소하

였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걷기일수를증가시켜건

강증진및삶의질향상시키기위한방안으로첫째, 자주

나와서걸으면건강증진에도움이된다는거리나계단의

문구등의단순한홍보보다밖으로걷는것이재미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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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느낄수있도록걷기환경에대한전문적이고체계

적인 설계와 홍보가 필요하다. 최근 지역주민들을 대상

으로근린지역사회내의관광지, 유적, 명소등을방문하

고 스탬프를 찍으면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는 등의 이벤

트는 자연스럽게 걷기 일 수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예

시로 생각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를 위하여 걷

는좋은구간을소개하고걷도록하게하기위해서는걷

기시작지점에서다음지점까지의 20～30대의여성들이

선호하는 장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해당 구간

이 걷기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없어야하며, 걷는 동안 볼

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필요하다.

둘째, 여성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러 가지 사회적

으로처해진상황에따라걷기일수가감소하는방해요

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린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연령층별 걷기 일 수를 증가시키는 세분화 전략이 필요

하다.

셋째, 도심에사람이많이모이고밀집되는장소가있

는특정시내의구간은차없는거리와같이인도를확대

하고 차량진입을 제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유

동인구가밀집된장소에서의차량과사람간의사고를방

지할 수 있으며 걷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전문가가 우선

순위, 필요성, 효과성에대해서검증하여지역사회내주

민들의여건에맞는걷기일수를증가시키기위한차별

화한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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